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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전후 세계 자본주의의 팽창은 아시아 경제와 (상업화된) 문화의 부상

을 가져왔다. 반면, 지난 20여 년간 일본사회는 소위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악전고투해왔다. 일

본의 미디어 문화가 세계적으로 호응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문화적 힘이 증가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등장과 문화시장

의 팽창은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시장의 생산력을 증가시켰고, 특히 한국의 문화시장은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본, 중국, 한국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경쟁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관계

는 역사적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갈등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1990년 중반 이후 미디어 문화의 동아시아 지역 

내 순환 및 소비의 활성화로 문화적 교류기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본에서의 증가하는 반

중, 반한 감정이 (반한 감정의 증가는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연설을 야기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교류를 억제

하고, 최소한 이것을 압도하게 되는지를 논의한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내의 경쟁관계의 증대가 일본의 상대적인 쇠퇴, 사

회경제적인 막연한 좌절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급증과 복잡하게 얽혀서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서 근접

한 적에 대한 공격과 추격을 형성해왔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근접한 적, 동아시아의 경쟁관계, 민족주의, 맹목적 애국주의, 혐오연설, 쇠퇴하는 일본의 경제, 디지털 미디어

I. 강화되는 중국 및 한국과의 적대관계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는 경제 불황과 더불어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

리고 향후 수십년간 노동력의 감소가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경제적 불안감과 반목, 불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빈부격

차의 증대, 정규직 감소에 대한 불안감 증가, 사회복지 시스템과 공공연금의 유지에 대한 어두운 전

망).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차별성 및 우월성의 주장, 즉 

일본인 담론(nihonjinron discourse)으로 대변되는 주장들은 사그러들었고(Iwab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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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그 대신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적 담론과 민족의 우수성을 (재)발견하려

는 움직임이 나타났다(Abe, 2001; Yoda, 2000). 이러한 행동 중에서 아시아 지역에

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근대사에 대한 자학적인 관점에 대항하고자 역

사교과서를 상당 부분 개정한 것은 가장 두드러진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이

라는 우파 수정주의 집단은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좌파 지식인

들과 매스미디어에 의해 전파된 자학적인 역사관을 부정할 필요성을 지속적으

로 강조했다. 비록 오랫동안 억제되어온 “기억전쟁”의 표현은 다른 나라의 전쟁 

이후 시기에도 목격할 수 있었지만(Huyssen, 2003), 일본의 야스쿠미 신사, “위안

부”, 난징 대학살과 같은 문제들의 책임에 대한 민족주의적 재평가 작업은 일본

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Morris-Suzuki, 2005). 이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작

업은 고바야시 요시노리 그룹의 일원이 만든 『전쟁론(Sensouron)』(1998)이라는 만

화책이다. 이 만화는 일본이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한 “자학적인” 역사관을 거

부하면서, 서양의 제국주의에 맞서 스스로의 가족과 아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죽어간 애국적인 병사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만화책은 대동아전쟁을 불합리하게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

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역사관과 사이버 

우파와 맹목적 애국주의 운동이 증가하게 된 것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이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1세기에 들어 민족주의적 감정은 더욱 확산되었으며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힘이 증

대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된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

들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Diaoyu/Senkaku Islands)(중국) 및 독도/다케시마(한국) 

영토 분쟁에 대한 일본인의 적대적 태도를 악화시키고 있다. 세 나라의 지도자

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이러한 이슈들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특히 전 총

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2001~2006)는 지속적으로 아스쿠니 신사를 참

배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대중국 관계와 대한국 관계를 더 적대적으로 만들었으

며, 한국과 중국에서 반일 시위를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에 더욱 악화

되었다.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히기 위해 당시 한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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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이로 인해 한국와 일본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이 

치솟게 되었다. 2012년 12월에는 일본의 민자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아베 신조 

총리의 지도하에 보수정권이 집권했고, 이 정권은 중국과 한국과의 역사 및 영

토 분쟁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13년 3월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역

시 역사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중국과 한국과의 갈

등 심화는 일본에서의 반중, 반한 감정을 더욱 부추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의 악순환이 나타

났다. 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반한 및 반중 서적과 잡지들이 출판되고, 

주요 서점의 전면에 배치되었으며, 출판사들은 기차, 기차역, 신문을 통해서 이

러한 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0권이 넘는 한국, 중국, 재일 한국인에 대

한 “혐오서적”(heitobon)이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출판되었다. 편집자들은 독

자들의 우울감을 떨쳐내게 할 수 있는 출판물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이

러한 서적들을 출판했다고 고백한다.1 또한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

는 해당 기간 동안 일본인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이 급격하게 감

소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2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1년 62%에서 2012년 39%로 감소했다. 중국에서 반일운동과 센카쿠 열도의 

소유권에 대한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했다. 2016년 1월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4%의 응답자만이 중국에 친밀감을 느끼고, 33%의 

응답자만이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부상으로 국제관계가 악화되면서, 동시에 일본과 대부분의 다

른 비서구 국가들의 민족 정체성 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서구

의 타자들”(특히 미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제력 쇠퇴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인 부상은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유일한 비서구권의 선진 발전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케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친밀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수는 최근

1　http://wpb.shueisha.co.jp/2015/07/28/51312/

2　http://www2.ttcn.ne.jp/honkawa/79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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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과의 국제관계가 악화되었던 최근

의 조사 결과에서는 최고 수치인 84%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일본이 다른 아

시아 국가들과 끈질긴 역사적 분쟁들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경제 발전

을 구가할 수 있게 해주었던 미국의 권력 우산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집단적 열

망이 표현된 것일 수 있다.

II. 중국의 경제력과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일본에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목격해온 아시아 내의 미디어 문화 네트워크의 발전과 매우 대조적

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위에서 언급된 

여론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대규모의 반일 운동이 발생했던 2003년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1989년의 천안문 사태로 일본인의 중국

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악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1990년

대 내내 중국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지

리적 인식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나라다. 중국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수수께

끼, 경멸, 두려움, 적대감뿐만 아니라 욕구, 욕망, 존경, 동료애의 감정을 불러일

으키는 나라다. 이는 전근대 시기 중국의 확고한 지배력과 문화적 영향력, 유럽

과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굴복과 저항, 전후의 공산주의의 재기와 자본주의 

시장 체제로의 급격한 선회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에 풍부한 역사와 더불

어 거대한 영토와 인구 그리고 다양성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잠

재력을 가진 문화적 개체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가 발전하면서 중국이 아시아 자본주의의 꿈의 세계를 상징하게 된 1990년대 

이후 이는 더욱 두드러졌다(Iwabuchi, 2002).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세계의 마지막 

금광에서 수익 창출을 꿈꾸는 선진 발전국가의 기업가들에게는 매혹적인 장소

다. 미디어 문화의 영역에서도 중국은 최소한 199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의 수

많은 기업, 창작자, 관객을 매료시켜왔다. 일본의 음악산업과 연예 중개업체들

은 중국 현지에 지사를 차리고 중국인을 고용하면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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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진행함으로써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의 아이돌을 발굴하고 양성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와 같이 일본의 주도하에 범아시아적인(pan-

Asian) 대중문화를 공동으로 양성하려는 노력은 일본의 미디어와 문화산업이 중

국 미디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wabuchi, 2002).

그러나 1990년대에는 중국시장의 규모와 중국의 문화시장에 진입하고자 과

도한 욕구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다. 즉, 일본의 미디어 문화산업은 지리적으로

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먼 아시아의 이웃과 미디어와 대중문화라는 공동의 

기반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순수한 흥미에 의해 움직였다. 동아시아 지역 내

의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네트워크는 일본에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근대화된 

문화적 이웃을 만나고 이들과 협업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은 눈부실 정도

로 빠르게 근대화되는 사회에서 고통, 모순, 갈등에 관한 중국의 급격한 문화적 

표현에 매료되었다. 일본에서는 장이머우(Zhang Yimou)와 추이젠(Cui Jian)과 같은 

중국의 예술가와 감독들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이후 급격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유와 통제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분명한 

모순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와 도농격차의 확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부침으로부터 대안적인 문화적 표현과 상상이 만들

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적지 않은 수의 창작자, 비평가, 저널리

스트, 학자, 그리고 관객이 일본에서는 더는 추구할 수 없거나 잊혀진 것들을 상

상하며, 새로운 문화적 표현의 생산 과정을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

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다(Iwabuchi, 2002).

이와 같이 사회역사적으로 구체화된 1990년대의 중국에 대한 모든 열망은 실

패했거나 최소한 성공적이진 않았다. 이는 일본에는 키메라(Chimera, 불가능한 희

망)가 되었다. 중국의 시장 규모의 매력을 제외하면 이러한 열망은 쇠퇴해왔다

고 볼 수 있다. 21세기 첫 10년의 새로운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이러한 열망은 

대조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한편, 우리는 지역의 미디어 문화의 교류가 더욱 활

성화되고 다방향적으로 변화한 것을 목격했다. 상호소비, 공동제작, 공동투자가 

일본, 중국, 대만,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도 많은 미디어 문화를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용하고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을 공동생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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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홍콩과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과)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지역의 문화적 교류 

속에 포함되었다. 중국은 또한 새로운 문화노동의 국제분업의 측면에서 초국가

적인 미디어 문화에 깊게 그리고 불균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Miller et al., 2005).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같은 일본 문화산업에 있어 중국은 값싼 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사슬의 중요한 일부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의 다

른 지역으로 중국의 미디어 문화 수출은 아직 무시할 만한 정도로 규모가 작다. 

한국의 미디어 및 대중문화의 인기를 일컫는 한류(韓流)의 부상이 두드러졌을 

때, 화류(華流, Hualiu, Chinese Wave)가 일본에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는 대만과 

홍콩의 대중문화이지 중국 본토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왜 중국의 미디어 및 대중문화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기

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의 관객과 생산자들은 한국과 대만의 미디어 및 대

중문화와는 달리 중국의 미디어 및 대중문화가 (단순히 덜 세련된 정도가 아니라) “우

리의” 문화 생산의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

국이 진정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권력이 되고, 이것이 일본에 위협으로 인

식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일본의 키메라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

이다. 최근 일본의 주류 담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중국이 “탐욕스럽게 먹어치

우고 있다”는 위협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은 일본의 낮은, 심지어는 마이너스 수준의 경제성장률과는 극적으로 대조적이

다. 이는 일본이 누려왔던 최상위의 지위를 빼앗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압도당

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강력하게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일본인이 인식

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중국의 뜨

거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다. 일본의 매스 미디어는 일부 중국인 시위자들이 일

본 대사관과 일본 식당에 달걀을 던지는 폭력적인 장면들, 그리고 일본 축구대

표팀이 중국 축구 대표팀이 아닌 다른 나라의 축구 대표팀과 벌이는 경기에서

조차 중국 관람객에 의해 조롱받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불안감은 “저작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

화적 불안감으로 전환된다. 이는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와 질 낮은 문화상품 생

산력에 대한 격하이며, 중국 사회의 비문명적이고 불법적인 지위와 밀접히 연관

되어 있다. 브랜드 제품과 DVD의 불법 복제는 1990년부터 지속되온 오래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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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며, 이는 대부분의 미디어 및 문화 기업들이 중국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

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의 강압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라는 압력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불법복제 DVD와 CD가 공공연하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

을 일부 제한했지만(특히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결국 불법복제의 문제는 중국 사

회의 불공정성과 무질서와 쉽게 연계되었다. 게다가, “모조 문화”를 중국 사회

의 많은 측면에까지 일반화하는 현상은 일본의 담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 하

나다.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미키 마우스와 도라에몽과 같은 인기 있는 캐릭터들

의 “저렴한 모조품”들이 있는 중국의 모조 놀이공원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모

조가 독창적인 것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기에, 불법복제는 새로운 문화

적 상상력과 표현이 개발되는 미디어 및 문화 시장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생산기

반(infrastructure)으로 볼 수도 있다.3 일본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 (심

지어 현재도) 미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똑같은 접근을 취했었다. 하지만 일본의 매

스미디어는 사재기 쇼핑을 포함해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함과 교양 없음 그리고 

최근의 농수산 화학물질의 오염과 더불어 중국 모조품의 낮은 품질을 조롱하고 

중국문화의 천박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중국의 세계 일류국가로의 진

입을 격하하는 것이다.4 이것은 아무리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강력해졌다고 하

더라도, 중국은 문화적이고 민주적인 면에서는 언제까지나 조잡한 나라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키메라로서 중국을 인식하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최근의 나이지리아 사례에 대한 양질의 분석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Brian Larkin, Signal and 

Noise: Media, Infrastructure, and Urban Culture in Niger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4　아마도 다른 어떤 최근의 올림픽 게임도 베이징올림픽보다 부정적인 미디어 보도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다(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항의한 많은 미국 동맹국들 없이 치른 모스

크바올림픽을 제외하면). 티베트의 독립, 표현의 자유 억압, 빈부격차, 베이징의 지역주민 강제추방, 

식중독의 위험, 개막식에서 드러났다고 주장되는 저렴한 복제품과 모조 문화의 횡행, 미디어 보도에 

의한 민족주의의 강력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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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혐한류로부터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연설까지

21세기 들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

다. 중국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힘의 증대는 매우 강력하게 위협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다시 “문화적 야만스러움”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어 나

타났다. 반면, 한국의 문화적 힘의 증대가 일부 일본인에게 일으킨 불쾌감은 일

본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한류가 일본에 수용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에 의해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민간 

수준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교류가 나타났다. 이는 일본에서 한류의 부상

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2002년 영화 ‘쉬리’의 성공에 이어서 경이로운 ‘겨울

연가’의 인기는 2003년과 2004년 일본에서 한류의 붐을 촉발시켰다. 한류는 한

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이해를 촉진시켰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했으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켰다(Iwabuchi, 2008). 물론 한

국과 역사와 영토 문제가 있었지만, 미디어 문화의 흐름으로 두 나라 사이의 인

식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앞

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일본인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1995년 월드

컵 공동 개최가 결정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고, 2003년과 2004년에 한류가 대

중화되면서 더욱 증가했다. 이는 비록 역사 분쟁으로 2005년과 2006년에 감소

했지만, 2006년과 2007년 사이(이 시기는 K-pop 스타들이 일본에 진출한 시기) 48%에서 

58%로 급격하게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반한 감정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민

간 수준의 교류는 활발했지만,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2002년 월드컵 기

간 동안 일본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못마땅해하고 16강에서의 탈락을 (한국 국가

대표팀은 당시 준결승에 진출) 기뻐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본 일본인들 사이에서 분노

를 양산했다. 그리고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두고 긴장관계가 증가하고 있었

던 현실은 이러한 분노에 불을 질렀으며, 한류의 부상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

았다. 또한 2002년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북한과 

재일 한국인에게 비난이 쏟아졌던 해이기도 하다. 2005년에는 수십 만부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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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된 혐한 서적인 『한류 혐오하기(Kenkanryu, Hating Korean Wave)』가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제목은 혐한류에 관한 내용일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 책의 내용

은 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책의 주 내용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역사에 대

해 분노에 찬 주장과 행동을 하는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 대

한 비판을 재일 한국인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가게 함으로써 혐오연설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 책은 반한 감정과 혐한류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이

는 다시 일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부상하는 것에 좌절감이 확산되면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의 악화와 결합되어 혐한류 운동의 원동력

으로 이어졌다.

2001년 8월에는 일본의 주요 상업 방송국인 후지 TV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

위가 일어났다. 이는 일본 매스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의 미디어 문

화의 유입에 대해 한 남자 배우가 트위터에 부정적 발언을 하면서 촉발된 것으

로, 이 시위 참가자들은 후지 TV에서 지나치게 많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물론 해당 시위가 직접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응해서 일어난 것

은 아니지만, 이 혐한류 시위는 거리에서의 맹목적 애국주의 시위와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미디어 문화의 순환

이 영토 분쟁과 역사적 기억의 측면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부정적 잔재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내에서의 영토 분쟁과 역사 문제가 동아

시아 지역 내의 미디어 문화 순환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 

시위는 문화제국주의 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국 문화의 침범에 의한 위협감

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다. 이는 시위 참가자들이 일본에 대해 부당하게 공격

적이라고 믿고 있는 나라가 생산한 미디어 문화가 일본에 유입되는 것을 반대

하는 감정에서 추동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상호간 맹목적 애국주의가 악화되는 현상에 대해, 무라카미 하

루키는 2012년 9월 28일 아사히신문에 게재한 “국경을 넘나드는 영혼의 길”이

라는 기고글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사람들이 민족주의라는 싸구려 알

코올에 심하게 취해 있고, 지식인들과 문화평론가들은 지금까지 양성해온 문화

교류를 망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5 그럼에도 일본에서 한

5　Asahi Shinbun, 28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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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인기는 크게 감소했다.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거나 한

국의 대중가요 가수를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것을 자제했다. 물론 이것이 일본

인이 한국의 미디어 문화를 즐기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한국의 대중문화를 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하지

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다(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엑소의 한 팬이 일본인의 80% 이상이 중국인이 친근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고백했다).6 이

러한 추세 속에서, 긍정적이며 자의식적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

이 반한운동이 증가하는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아

직 검토되지 않은 흥미로운 질문이다. 일부는 아마도 이러한 반한운동에 무관심

한 채 계속해서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할 것이다. 또 다른 일부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한국에서의 반일운동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한국 대중

문화의 소비를 멈추고, 재일 한국인 공동체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에 대항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는 이 지역 사람들의 대중문화 소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져온 

문화교류와 상호간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사이버 우익으로부터 혐오연설 시위 참가자까지

동아시아 지역 내의 상호간의 혐오는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많은 일

본인을 동원해냈다. 이것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는 재일 한국인과 그들

의 공동체 및 학교를 공격하는 혐오연설 시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정

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4월과 2015년 9월 사이에 1,152건의 혐오연설 시위

가 있었다.7 이들 시위 참가자들은 일련의 인종주의적 폭언을 내뱉으며 공격적

인 태도로 재일 한국인을 기만적으로 특권을 남용하는 (그러나 사실 전혀 존재하지 

6　http://mimijuicy.hatenablog.com/entry/2016/09/19/2 (검색일: 2016. 9. 20).

7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J3X7WYZJ3XUUPI004.html?rm=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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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배신자와 도둑으로 폄하했다. 이러한 현상은 증가하는 맹목적 애국주의 감

정의 극단적인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행동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

견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중국과 한

국에 대한 정치적 적대관계의 증대뿐 아니라, 일본의 사회경제적 곤경, 역사적

으로 구성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오래된 배척, 사이버 우익들의 활동을 촉발시

킨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보급과 같은 사회역사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반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와 같은 오래된 사안들을 문제 삼으면서 사회복지와 영

주권과 같은 특권을 향유해왔다는 시각에 의해 증폭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은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수정주의와 관련이 깊으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의 발달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전파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1999년 일

본의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니차네루(Ni-Chan’neru, 2 Channel)가 등장하고 이것

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른바 네토 우요쿠(netto uyoku)라 불리는 사이버 우익들이 

급증했다(Tsuji, 2008; Sakamoto, 2011; Ito, 2015를 참고). 쓰지(Tsuj, 2008)는 2007년 10월 

실시한 인터넷 토론의 설문 결과에 기반해, 사이버 우익을 첫째, 반한적이고 반

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둘째, 야스쿠니 신사, 일본 헌법 9조의 수정, 일본 학교에

서의 애국주의 교육을 추앙하고, 셋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온라

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쓰지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

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남성이 많고, 니차네루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며, 좌편향된 매스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매스미디어와 좌파 

지식인들의 지적 권위에 대한 강한 반감과 대안적인 “진실”을 찾아내고 전파하

려는 열망은 사이버 우익들의 부상에 강력한 동력이 되어왔다. 이러한 열망은 

역사 수정주의 운동에 의한 매스미디어와 좌파지식인들의 자학적인 역사관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 익명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이것을 훨씬 더 공

격적이고, 모욕적이며,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매스미디

어에 반발하는 움직임은 반한적이고 반중적인 감성과 결합되어 21세기 사이버 

우익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켰다(Ito, 2015). 2002년 월드컵 시기에 반한 감정

이 고조되었다. 이때 반한 감정은 일본 매스미디어가 일본 대표팀의 성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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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에서의 부정적 반응을 보도하지 않거나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을 때, 이

에 대한 명백한 반발로서 표출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반

(反) 매스미디어 감정은 일본의 미디어가 한류에 대한 반발을 촉진시키면서 이

러한 혐한류 현상의 증대와 결합되었다.

재일 한국인이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특권은 중요한 어젠다가 되었다. 

매스미디어와 좌파지식인들의 권위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버린 거짓들을 폭로

하고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사이버 우익들이 주장하는 역할이

었는데, 이러한 특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공격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

문이다(Ito, 2015). 위에서 언급한 만화책 『혐한류』는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영향

이 컸다. 이 책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에 대한 열광에 반발하고 있다. 

일본 식민주의의 역사에 반대하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오류라고 평가하

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이 책에

서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들을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한국인의 전형

으로 상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난이 재일 한국인에 대한 비난으로 옮아가게 

하며, 또한 일본 식민주의의 역사에 대한 재일 한국인의 “왜곡된” 주장은 식견 

있는 젊은 일본인에 의해 멋지게 폭로된다(Liscutin, 2009). 나아가, 이 책은 재일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비난한다. 물론 이러한 저자의 주장

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지만(Oizumi et al., 2015), 그

렇다고 이것에 의해 재일 한국인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 것은 아니며, 이 책은 오

히려 혐오연설 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사이버 우익 민족주의(netto uyoku 

nationalism)는 사이버 공간 내에 한정되지 않았다. 반중적이고 반한적인 감정이 

고조되면서, 인터넷 사이트는 우익들을 거리 시위로 동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으

로 기능해온 것이다. 자이토쿠카이(Citizen’s League against Special Privilege of Koreans 

in Japan, Zaitokukai, 在特会)8와 같은 활동주의 보수파(Activist Conservatives, Ko–do–  suru 

8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権 を許 さない市民の会) 또는 단순히 약칭 재특회

(在特会  자이토쿠카이)는 2007년 1월 20일에 발족한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시민단체이다. 

재일특권이란 특히 ‘특별 영주 자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1991년 일본에서 시행된 ‘입관특례법’

을 근거로 구 일본 국민이었던 한국인과 조건인 등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자이토쿠카이는 이 ‘입관

특례법’을 폐지하고 재일 한국인을 다른 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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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hu)들은 사이버 우익들에게 자신들의 조직에 가입하고 좌파 지식인, 매스미

디어, 그리고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재일 외국인에 반대하는 탄원과 시위에 적

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자이토쿠카이는 제1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07년 초에 설립되었다. 

이들의 공격대상에는 일본에 비합리적인 사회적 혜택을 요구하는 이민자와 외

국인들도 포함되지만, 조직의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은 

자이니치(在日, 식민주의 시기 한국인의 후손)가 가진 특혜를 철폐하는 것에 있다. 이들

은 일본 전역에서 재일 한국인 공동체와 학교에 대한 시위를 조직했다. 예를 들

어, 2009년과 2010년에 자이토쿠카이는 교토에 있는 한국인 초등학교의 시설을 

파괴하고 이 학교의 학생들을 ‘바퀴벌레’와 ‘첩자’로 격하했다(Fackler, 2010). 2012

년부터 자이토쿠카이와 다른 조직들은 반한 시위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이

러한 시위에서 이들은 “좋은 한국인이든 나쁜 한국인이든, 한국인은 모두 죽여

버려라(Good or Bad Koreans: Kill Them All)”고 적힌 플랜카드를 내걸었다(예를 들어 

Ishibashi, 2013; Johnston, 2013). 2013년에는 일본 전역에서 300건이 넘는 반한 시위

가 조직되었다.

자이토쿠카이로 대변되는 혐오연설 운동을 양산한 사이버 우익의 확대는 사

람들을 수동적인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인 주체로 전환시키는 디지털 커뮤니케

이션의 특징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디지털 미디어는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목소

리가 사회 안에서 표현되고 공유되는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매스미

디어 시스템의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민주화하는 대단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열어놓은 잠재력이 항상 진보

적인 것은 아니며, 한국과 중국에 반발하는 최근의 호전적 애국주의의 부상과 

재일 한국인에 대한 끔찍한 “혐오연설” 시위가 보여주듯이 이는 퇴행적이고 심

지어는 인종주의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혐오연설 운동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식민지에 어떠한 

잘못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위안부”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간주하는 인터넷상

에 유통되는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를 숨겨진 “역사적 진실”로 믿는다. 인터넷

있다(편집자 주).  



156
아시아리뷰  제6권 제2호(통권 12호), 2017

에 대한 접근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동료들을 찾아내게 하

며, 이를 통해 이러한 집단을 확대시킨다. 그들은 그저 무엇인가를 읽고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특정한 종류의 역사적 관점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다른 관점들에 귀 기울이거나 함께 토론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스테인(Sunstein, 2001)이 반향실(echo chamber)과 집단 양극화(group 

polarization)라고 부른 것을 상기시킨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타인과의 정보와 

의견의 공유를 촉진시키지만,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 비슷한 관점을 친밀한 집

단들 사이로 한정해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의견 교환이 없는 양극화된 

진영의 형성으로 이어진다(Sunstein, 2001).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을 탐험하는 것

이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서핑(surfing)’에서 목적지향적인 탐색으로 되면서” 더

욱 강화되어온 것이다(Zuckermann, 2013: 94). 사이버 우익과 혐오연설 운동의 부

상은 어떻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사람들을 “정보의 보호막 속에 살도록” 하

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혐오연설 운동은 또한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

로 사람들을 거리로 동원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이토쿠카이

는 잠재적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 거리

에서 그들의 활동을 담은 비디오를 전파시키는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교묘하

게 활용한다.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유사한 가치

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연결할 뿐만 아니라, 결국 사이버 공

간을 넘어선 거리에서의 실제 만남과 집단 행동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위에서 

언급한 쓰지(Tsuji, 2008)의 발견에서처럼, 사이버 우익들이 온라인 토론과 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는 거리 시위가 더욱 강력한 만

족감과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거리에서의 집단 시위는 그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더욱 강화시킨다(Yasuda, 2012).

V. 근접한 적에 대한 사냥

거리 시위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당장의 공격대상으로서 근접한 적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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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수 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재일한

국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옮아간 것 역시 일본의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그들과 “모국” 사이의 명백한 동일시가 인종주의적 공격을 야기하면서, 이

민자와 디아스포라는 오랜 기간 맹목적 애국주의의 역전된(inverted) 공격 대상

이 되어왔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특히 무슬림에 대한 유럽과 미국에서의 반

복적인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사례와는 달

리, 일본식의 맹목적 애국주의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나 이

민자 또는 극단주의 집단들이 야기한 것으로 가정되는 테러 공격에 의해 직접적

으로 추동된 것이 아니다. 히구치(Higuchi, 2014)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는 역사적

으로 구성된 일본과 이웃 나라들 사이의 불완전한 관계(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기반

하는 것이다. 재일한국인들이 일본 국적과 시민권을 빼앗겼던 1952년 이후, 일

본에서 그들의 지위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으며 그들은 제도적이고 일상적인 

차별로 고통받아왔다. 히구치는 재일한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

에 소속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과 관련된 사안들을 

국내 문제가 아닌 한국(남한) 및 북한과 국제관계의 문제로 다루어왔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연설 운동에 누가 참여하고 무엇이 그것을 

추동하는지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연설 운동은 (혐오연설 운동의 주도자들에 따르면) 부당하게 

사회적 특혜를 주장하고 향유하는 문화적 타자에 대한 집착적인 공격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자이토쿠카이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지지자와 회원들을 이

끌어냈던 최초의 주요한 혐오연설 시위는 2009년에 일어났다. 이 시위는 불법 

장기 체류로 일본에서 추방된 한 필리핀 남성의 가족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으

며,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해당 가족의 딸은 법적

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는 주류 일본인이 쇠퇴하는 일본의 

경제와 고용복지 시스템의 몰락하에서 확산된 희생양 만들기(victimization)의 감

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들 스스로 민족국가(nation-state)와 동일시하여 자부

심을 되찾고 근접한 적을 공격하도록 추동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마루야마 

마사오(Maruyama, 1964)가 전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억압 감정의 아래로의 전

이라고 표현했던 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억압의 세력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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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계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세계화된 자본주의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

람들이 현재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의 원인과 효과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시장에 의해 주도된 불균등하게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고용,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만들고, 세계 도

처에서 이민자와 외국인에 반대하는 맹목적 애국주의 운동의 증가를 야기한다. 

특히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복지 혜택을 주장하는 세력들인

데, 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복지 혜택을 즐기지는 못하면서 가혹한 현실에 

인내를 강요 받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애국주의 운동의 참가자들은 그들이 이미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세력들

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한다(Yasuda, 2012; Kitahara and Paku, 2014). 그렇다면 

혐오연설 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좌절감을 느

끼고, 그들을 좌절하게 하는 반역자들을 인민재판에 넘김으로써 안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Yasuda, 2012).

사이버 우익과 혐오연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고 정규직을 가

지지 못한 미혼 남성들인 경향이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왔지만, 참여자들이 반드

시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상

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적지 않은 수의 다양한 연령층의 미혼, 기혼의 여

성들이 여러 여성 단체에 의해 조직된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항하

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주장이 그들의 조부모와 조국에 불명

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Kitahara and Paku, 2014).9 중산층의 정규직 노동자들

과 부유한 엘리트들 역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하고 있다(Higuchi, 

2014). 이는 근접한 적을 찾는 일은 다음과 같은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일본에서 사이버 우익과 혐오연설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의 침투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취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는 어두운 에너지를 속에 풀어놓고 고도로 공격적인 

방식의 집단 시위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이것을 지지하는 기쁨을 표출하는 것을 

9　한 사람의 조부와 증조부의 무지와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진실된 헌신은 일본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정당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내러티브이다(The Eternal Zer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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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경 내에서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공격할 사람

들을 찾는 “내향적인 맹목적 애국주의”라고 부를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다. 따라서 내향적인 맹목적 애국주의의 근접한 적들은 재일한국인 그리고 일본 

내의 외국인 및 이민자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내향적인 맹목적 애국주의의 공격 

대상은 이민자와 난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누인과 오키나와인, 장애인, 히로시마 

원전 피해자, 심지어는 원자력 오염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반대

하는 후쿠시마 사람들을 포함한다. 야스다(Yasuda, 2015)가 주장하듯이, 혐오연설

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격할 누군가를 찾고 있다. 소외된 지위를 가지

고 일본 정부로부터의 사회복지를 부당하게 주장하는 모두가 이러한 내향적인 

맹목적 애국주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역자에 대한 증

오는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애정과 분리되어서 유희적 사냥의 형태를 취하게 된

다.

VI. 혐오의 문화를 넘어서

반중, 반한, 그리고 혐오연설 운동은 일본을 폄하하고 일본의 국익을 손상시

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서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조직된다. 그러나 근접한 적들

에 대하여 맹목적 애국주의적 공격과 이들에 대한 혐오감의 표현이 민족주의적 

감정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야마자키는 이러한 운동을 “이상한 

민족주의(strange nationalism)”라고 지칭한다. 일본에 대한 “반역자”들을 (매스미디어

와 좌파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들과 같은) 강력하게 공격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반중, 반한, 혐오연설 운동들은 사실 국익이나 국가통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하지 않는다. 그들의 활동은 일본에서 인종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는 식으로 일

본의 국제적 명성에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야마자키가 주장하듯이, 민족주의는 보편주의적이면서 특수주의적일 

수도 있고, 포괄적이면서도 동시에 배타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러한 운

동들은 배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가의 통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 

주도적인 경제 민족주의가 동력을 상실하고 한 민족 내에 사회적 모순, 분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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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가 전면에 나타나게 되면서, 근접한 적들에 대한 사냥은 상상된 민족공동체

를 긴밀하게 하는 내러티브의 약화와 함께 나타난 것이다. 아무리 이러한 사냥

을 하는 사람들이 민족의 이익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들의 유일한 목적은 일본에 피해를 주고 일본을 비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적들

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에 있는 듯하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혐오연설 운동이 일본의 국제적 명성을 파

괴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늦었지만 이러한 사냥에 제한을 가하려 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혐오연설 운동은 분명하게 국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집권 중인 두 정당이 혐

오연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의 맥락에서는 중

대한 성과이기는 하다. 그러나 맹목적 애국주의와 이것의 역전된 투사는 사회

적으로 구성된 좌절과 불안, 그리고 반역자에 대한 사냥이 주는 만족감에 의해 

깊은 곳으로부터 추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만으로는 이것들을 없애기에 충

분치 않다. 사실 자이토쿠카이의 전임 회장은 2016년 8월 도쿄 시 정부(Tokyo 

Metropolitan Government)의 시장으로 출마했고, 선거연설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의 입법은 어떠한 예방적 효

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게다가 혐오연설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

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위와 같은 입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다.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는 일본의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유엔의 반복된 경고

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벌 규정을 포함한 반인종주의 법을 도입하려는 정부

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다문화적 환경과 이민에 대처할 어떠한 정책적 조치도 입안하기를 꺼리는 일본 

정부의 태도다(Iwabuchi, 2015). 따라서,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비

개입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 감정의 표현을 허

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반(反) 혐오연설 입법에 있어 적극적인 반 혐오연설 연대가 그 동력이 되어왔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은 그 진정한 동기와 목표가 

무엇이건 간에 혐오연설 운동이 얼마나 재일한국인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진

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 혐오연설 운동은 일본의 인종적 다양성 문제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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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침체되는 경제의 재생을 위해 필요한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논의를 

넘어, 진보적이고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민, 단체, 활동가들에 의

해 혐오연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항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가 반 혐오연설

법을 입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혐오연설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많은 출판물이 발간되었으며, 인터넷에는 혐오연설 시위를 

비난하는 많은 사이트와 목소리들이 있다. 혐오연설에 대항하는 연대의 형성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개설되었다(예를 들어 노리코에넷, norikoenet). 그리고 

혐오연설 운동이 지속되면서 최근 몇몇의 매스미디어는 해당 사안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 태도로 보도하고 있다. 법원도 혐오연설 행위에 엄격한 판결을 내렸고 

자이토쿠카이에게 이들이 입힌 피해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

했다. 결과적으로, 혐오연설 운동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재일 

한국인과 외국인이 거주하는 오사카와 가와사키와 같은 몇몇 지방 정부는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다문화 공생 계획을 개발함으로써 반 혐오연설에 개입하기 시

작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정치적·역사적으로 형성된 국제관계가 문화교

류를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단정

해 공격하는 폭력적인 세계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불확실성과 박탈감에서 야기

되었을 수 있지만, 세계 자본주의는 또한 새로운 종류의 문화적 표현과 매개된 

지역적 교류를 양산하기도 했다(Iwabuchi, 2002). 어떻게 기존의 국경 간의 대화가 

헛되고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전면에 나타날 수 있을지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동아시아로의 침투를 긍정적으로 재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세계 자본주의를 내파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근본적으로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다

른 의견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거나 용인하지 않는 관점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와 분노의 문화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인터넷 트롤링(인터넷에서 해커, 악플러, 키보드 

워리어 등에 의한 고의적인 파괴적 행동)이 어떻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지 논의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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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tein, 2016). 일본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시위와 트롤링에 참석하지 않

으면서 근접한 적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감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소극적인 트

롤러들이다. 자이토쿠카이에 의해 조직된 혐오연설 공격에 관한 야스다의 인터

뷰(Yasuda, 2012)에서는, 한 재일외국인은 자신과 자이토쿠카이가 모두 같은 사회

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

현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자이토쿠카이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어

떠한 측면에서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지만, 스스로에게 더욱 위협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일본의 혐오연설 운동을 지지하면서 마우스를 클릭

하고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묵적으로 그러한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두렵다.” 조용

히 마우스를 클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혐오연설 운동에 참여하거나 인터넷

에서 의견을 남기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이러한 운동에 관련된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고 이러한 운동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 “좋아요”를 클릭할 수 있는 것

이다(또한 이들은 혐오서적을 읽고 설문조사에서 혐오연설의 관점을 내놓을 수 있다).10 이러한 

행동은 일본에서 다양한 종류의 혐오와 분노(중국과 한국, 한류, 일본 내의 외국인, 매스

미디어와 좌파 지식인, 재일한국인, 그리고 희생자 시늉을 하고 불공정하게 사회적 혜택을 받는 모

든 사람들에 대한)를 양산해낸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인터넷 트롤링과 공범인 것이

다. 일본은 더 많은 이주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고,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될 

것이라는 점에서 혐오의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좌절감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초점

을 호감과 혐오의 표현에서 경청과 대화로 전환시키는 것은 중대한 과제다.

투고일: 2016년 11월 28일 | 심사일: 2017년 1월 4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월 31일

10　그리고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하는 사람들은 자이토쿠카이의 회장이 위의 2016년 8월 선거에서 

110,000표를 받은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숫자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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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stantial expansion of global capitalism in the post-Cold War 

context has accompanied the ascent of Asian economies and (commercial-

ized) cultures as mostly exemplified by China and South Korea. In contrast, 

Japan’s experience has been marked by struggles with economic slump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alled bubble economy. Nonetheless, Japan’

s cultural power has been growing as Japanese media culture has been 

received favorably internationally. However, the advent of capitalism and 

the expansion of cultural markets have enhanced the production capacity 

of other Asian countries as well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have even 

surpassed those of Japan. Accordingly, we have observed the intensification 

of economic and cultural rivalry between Japan, China and South Korea 

and the rise of inter-Asian antagonism and the “othering,” joined by politi-

cal contestation over historical issues.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rise of anti-Chinese and Korean sentiments 

in Japan, which also generates hate-speech movements against resident 

Koreans, overwhelm, if not suppress, East Asian cultural exchange. This is 

considered within the social context of regional circulation and consump-

tion of media cultures which has considerably advanced East Asian cultural 

exchange since mid-1990s. It will be argued that growing East Asian rivalry 

with the relative decline of Japan, the vague sense of socio-economic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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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stration, and the upsurge of digital media communication have been 

complicatedly conjoined to engender the attacks and search for proximate 

enemies as the object of animosity. 

 

Keywords | Proximate enemies, East Asian rivalry, nationalism, jingoism, 

hate speech, Japan’s shrinking economy, digital media




